
일본, 태양광발전 수출 연합체 결성
지역별로 5개 컨소시엄 구성 … 정부개발 무상원조에 융자까지 활용

일본의 태양전지 관련기업 20사가 연합해 정부의 도움을 받아 세계시장에서 태양광발전 시스템 수주에 나

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월3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파나소닉과 미쓰이물산, 닛키 등 20개 태양전지 관련기업은 동남아시아와 중남

미 등 지역별로 5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당 수백억엔의 대형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수주에 나서기로 했다.

개별 컨소시엄은 태양전지, 플랜트 수출, 종합상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고 정부는 국가간 교섭과 자금 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은 민관 합동으로 대형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중동ㆍ북아프리카,

중남미, 몽골, 타이 등을 대상으로 수주활동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제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성능을 널리 알리고, 정부개발원조(ODA)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국제

협력은행(JBIC)에 의한 융자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010년 세계 태양광발전 도입량은 1662만㎾로 2009년의 2.3배에 달했고, 2015년에는 4390만㎾로 확대될 전망

이다.

일본은 2006년 세계 태양광발전 시장에서 샤프, 교세라, 산요가 점유율 5위 이내에 들었으나 2010년에는 샤

프가 8위에 남았을 뿐 나머지는 10위에도 오르지 못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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